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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주신 분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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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내가 그린 책방 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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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숲 Paper Forest 

@_ paper_forest_

2022년 6월 5일에 개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 93 

(망원동) 1층

주인장은 동네의 작은 숲이 되어 편안히 쉴 곳이 되길 

바란다. 모카포트로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맛있는 

커피를 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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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종달리 꼬마들의 
그림책 아지트

 책약방

어서오세요, 제주 종달리의 책약방 양유정입니다.

종달리는 제주올레의 시작과 끝이 만나는 곳입니다. 

시작과 끝인 이 동네를 방문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이곳에 책방을 열었습니다. 책방은 마을의 

초등학교 후문에 있습니다. 하굣길에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죠. 

책약방은 사람 대신 책이 지킵니다. 

혼자 우연히 책방에 들어선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책을 

펼칠 때 위로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동네 

꼬맹이들이 책방지기가 되어 책방을 함께 꾸려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도 없는’ 공간이 때론 

예기치 않은  위로를 줍니다. 

제 꿈은 전국 곳곳에 책약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난 책이 삶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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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약방 Chaekyakbang

@chaekyakbang

2018년 9월 18일에 개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5길 11 (종달리)

쓴 약보다 달콤한 그림책을 소개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기자기하게 내부를 꾸몄다. 현관 

옆에 걸린 작은 의자 위에는 운영자가 추천하는 ‘오늘의 

그림책’을 올려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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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헌책방 매니저가 가본 
서촌 헌책방 카페

 대오서점

어서오세요, 충북 단양의 새한서점 이승준입니다. 

대오서점은 오늘 첫 방문입니다. 며칠 전 대오서점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이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 오게 됐죠. 예사롭지 

않은 서점의 모습에는 추억과 감성이 날것 그대로 

남았습니다. 

대오서점은 이제 책을 팔지 않습니다. 

카페로만 운영합니다. 내부를 둘러보는 사이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죠. 곳곳에 ‘상업용 

사진촬영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이 문구들을 

보고 강한 동지 의식을 느꼈습니다. 남 일 같지 

않아서죠. 

나라면 어땠을까?

4년 전에 단양으로 내려와 새한서점을 살려보겠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대오서점을 

이어 받았다면 어땠을까. 나는 과연 이 가게를 살릴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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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서점 Daeoh Bookstore

@dae.oh_sonja

1951년에 개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7길 55 

(누하동)

서울 종로구 누하동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 카페다. 

60년 이상 헌책방으로 운영해오다 현재는 카페로 

업종을 변경했다. 한옥 건물의 오래된 물건들과 

사진들이 이색적이다. 가수 아이유의 앨범 재킷 

촬영지로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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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행복하려고 서점 하는 거잖아요.

 새벽감성1집

어서오세요, 서울 새벽감성1집 김지선입니다. 

저는 여행 작가이자 독립출판 작가입니다. 그래서 

새벽감성1집에서는 여행책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읽고 

고른 감성적인 소소한 독립출판물을 만날 수 있죠.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 관련 책도 많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서점 하는 거잖아요. 

처음엔 무려 3주의 휴가를 다녀왔죠. 3주간 가게 문을 

닫는 건 어쩌면 자영업에선 미친 짓이죠. “책방지기의 

행복이 곧 고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서점 운영하는 게 꿈이에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즐겁게 

이곳에서 일해야 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책방 문을 활짝 열고 이곳을 가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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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감성1집 Dawnsense1zip 

@dawnsense_1.zip

2018년 10월 26일에 개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50길 

16-8 (신월동, 다하임) 1층

독립출판물과 여행, 고양이에 관한 책을 주로 소개하며 

커피, 차와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여행 작가이자 

독립출판사 ‘새벽감성’ 김지선 대표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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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정원이 있는 책방으로
놀러오세요.

 단비책방

어서오세요, 세종 다방리의 단비책방 단비와 

선재입니다. 책방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오디오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피아노곡을 잔잔히 틀어둡니다. 책방 앞 

정원의 꽃들을 살피고 서가 정리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마음먹지 않고서는 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무척 소중하답니다.

별과 꽃이 많은 ‘별꽃마을’에 책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명함에도 ‘나만 알고 싶은 숲속 작은 

책방’이라고 소개합니다. 직장 생활만 하다 책방을 

열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눈으로 본다면 매우 허술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허술함 때문에 더 친근한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좋은 응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복해지자. 그렇게 살자. 

다짐합니다. 많이 놀러 오셔서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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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책방 Danbi Bookshop 

@danbi_2018

2018. 07. 07일에 개점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비암사길 

75 (다방리)

책방 1층에서는 귀촌과 자연, 식물, 그림, 반려동물, 

에세이, 시, 취미 분야의 책과 독립출판물을 소개한다. 

2층의 다락방은 책을 읽는 공간이면서 숙박 장소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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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1.

아베끄서 책과 하룻밤

 아베끄

온전히 책방을 전세 낸 기분.

이런 호사 또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북스테이 ‘아베끄’는 밤새 책방을 독차지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랍니다. 바닷빛이 너무 예쁜 금능리의 

한 조용한 해변마을. 돌담길을 끼고 살짝 안으로 

들어가면, 평범한 듯, 무심한 듯 가정집같은 책방이 

방문객들을 반깁니다. 지붕 모양에 맞게 천장 가득히 

채워진 서가. 북스테이 ‘오사랑’ 이용객들을 위한 

아담한 방. 주변 이웃들의 헌책과 각종 굿즈를 모아둔 

서가. 뭔가, 책 좋아하는 이웃집 언니의 서재에 놀러 온 

기분입니다.

에디터가 발견한 숨은 매력 3

1. 작지만 예쁘고 깨끗하게 아기자기 꾸민 방

2. 방문만 열면 말 그대로 책+방이 되는 구조

3. 금능리 바닷가 마을의 황금 스팟. 마을 마실 

나가기에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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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끄 Avec

@bookstay_avec

2017년 07월 15일에 개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9길 1-1 (금능리) 밖거리

서점 안 작은 창문으로 바다가 내다 보이며, 마당에는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간이 의자와 소파가 

마련되어 있는 서점이다. 책방에 딸린 방 하나를 

북스테이 ‘오사랑’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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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2.

윈드스톤서 커피 한 잔

 윈드스톤

바람의 가벼움과 돌의 묵직함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옛 돌집을 개조한 건물은 따뜻하고 묵직함을, 바람에 

흩날리는 풀잎 가득한 정원은 산뜻하고 가벼운 

기분을 줍니다. 이 책방은 부부가 함께 운영합니다. 

편집디자이너인 아내는 서점을 운영합니다. 바리스타인 

남편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커피와 책의 조합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이 순간! 이 조합의 정답을 

찾기 위해 두 사람이 고민하고 논의하며 한 땀 한 땀 

책방의 컨셉과 디자인을 만드셨다고 해요.

에디터가 발견한 숨은 매력 3

1. 돌과 나무의 느낌을 살린 아늑한 내부

2. 바람을 쐬며 앉아있을 수 있는 야외정원

3.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둘러볼 수 있는 큐레이션 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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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스톤 Windstone Jeju 

@windstone_jeju

2016년 04월 18일에 개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272 (광령리)

바람(Wind) 같은 가벼움과 돌(Stone) 같은 

묵직함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한다. 

편집디자이너인 아내는 서점을 운영하고, 바리스타인 

남편은 카페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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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빛이 좋은 날엔 정독도서관에서
인생샷을 찍어보세요.

 정독도서관

이곳이 사진 명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빛’ 때문인 듯해요. 아침부터 사람들의 

사진 촬영으로 분주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1동이고, 그 뒤로 2, 3동이 있어요. 이 중 1동과 2동 

사잇길이 바로 사진 명소랍니다. 특히 아침에 1동과 2동 

건물 사이로 은은한 빛이 내리쫴요. 

정문 아치를 찍을 땐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오세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정문의 아치 사이로 

파고드는 빛이 보이네요. 남산이 보이는 풍경 사진을 

더 ‘균형미’ 있게 찍으려면, 해가 아치의 정중앙에 오는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와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오래된 학교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곳은 1970년대에 ‘경기고등학교’였죠. 

그래서 그 시대의 날씬한 복도와 창, 계단과 

장식물 디자인이 인상적이에요. 마당 중앙에는 

‘겸재인왕제색도비(謙齋仁旺霽色圖碑)’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은 읽지 않고 사진만 찍었네요. 

다음에는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며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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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도서관

1977년 01월 04일에 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길 48 

(화동)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다. 1977년 1월 옛 

경기고등학교 자리에 문을 열었다. 50만여 권의 장서와 

2만 5천여 점의 비도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찾고 

싶은 도서관, 머물고 싶은 도서관, 이웃에게 자랑하고 

싶은 도서관”을 목표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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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숲속 책 맛집으로 변신한
방호 초소

 더숲초소책방

숲길 산책 좋아하시나요? 

숲길 산책을 즐긴다면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종로09번’ 버스를 타고, ‘인왕산 숲길’을 도보로 

걸어서 서점을 방문해보세요. 더숲초소책방은 서울 

종로구 옥인동 인왕산에 있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청와대 방호 목적의 경찰 초소였던 곳을 서점으로 

재건축해 2020년 가을에 문을 열었죠. 

환경 관련 책을 중심으로 서가를 꾸몄습니다. 

새 책을 사거나 ‘견본’ 책을 빌려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비닐 포장이 된 책은 파는 책이에요. 

종로구민은 책값의 10%를 할인해줘요. 

건물은 전체 3층으로 1층에는 카페와 서가가 있고, 

2층은 소규모 행사가 가능한 넓은 내부 공간과 외부 

발코니가 있습니다. 3층 테라스는 인왕산 숲과 서울 

시내 풍경을 감상하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명당자리에요. 

책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멋진 데이트코스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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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숲초소책방 Chosobooks 

@deosup_official

2020년 10월 01일에 개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72 

(옥인동)

서울 종로구 옥인동 인왕산에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다. 

청와대 방호 목적의 경찰 초소였던 곳을 서점으로 

재건축해 2020년 가을에 문을 열었다. 환경 관련 책을 

중심으로 서가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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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한옥에서 문학을 여행하다.

 청운문학도서관

한옥으로 지은 문학 특성화 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은 한옥으로 지어 독서뿐만 아니라 

사색과 휴식하기 좋은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특히 더운 

날과 비 내리는 날에 여행하기 좋습니다. 청운공원 숲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빗소리에 묻은 숲 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까요.

한옥에서 문학을 여행하다

시와 소설, 수필 등 문학책을 읽고 빌릴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독서 모임 장소를 무료 제공하고, 

국내 문학 기획 전시와 인문학 강연, 시 창작 교실 

등을 엽니다. 어린이를 위한 독서 및 문화예술 교육을 

합니다.

관광 약자 배려한 세심한 편의시설

장애인과 임산부 등 관광 약자를 배려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과 휠체어 입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근처에 ‘윤동주문학관’과 

‘창의문’ 등 명소가 많아서 독서가 지루해질 즈음 동네 

산책하기도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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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문학도서관

Cheongun Munhak Library

2014년 11월 18일에 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36길 

40 (청운동)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한옥으로 지은 종로구 문학 

특성화 도서관이다. 회원증 소지자는 1인 5권, 최대 

15일간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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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세상에서 네 번째쯤
어려운 일

 소소책방

어서오세요, 경남 진주의 소소책방 조경국입니다. 

2013년 11월 11일에 문을 열었으니 이제 곧 만 9년을 

채우고 10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동안 네 번의 

이사에도 용케(?) 살아남았고, 앞으로 10년 더 버티는 

게 목표입니다. 20년을 채우는 2033년 11월 11일 

은퇴하려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단지 버티기만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요즘 

흔들리고 있거든요. 책을 팔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친절한 책방지기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도 가다듬고요. 

책 파는 일은 세상에서 네 번째쯤 어려운 일이란 

생각이 들어요. 책방으로 좋은 책이 들어오는 일도 점점 

가물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책방지기 일은 보람 있고 

즐거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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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책방 Soso Bookstore 

@sosobookstore

2013년 11월 11일에 개점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북길 28 

(망경동)

경남 진주 망경동 골목길에 있는 작은 헌책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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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동네서점 트렌드

 Korean Indie Bookshops 
Trend 2022

범례

2022년 12월 현재 동네서점지도 등록 기준 

집계 연도 또는 독립서점 수 많은 순 정렬

www.bookshopmap.com

주의사항

1. 동네서점지도의 ‘독립서점’은 이용자 제보로 

등록된 공간 중 책을 판매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주로 2~30대 독자가 많이 찾는 경향이 있다.

2. ‘서점업’ 사업자등록 여부와 도서 및 기타 매출 

비중을 고려하지는 않으며 책 판매 여부를 

기준으로 ‘독립서점’을 구분한다.

3. 통계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정의한 ‘기타서점’과 

동일하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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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 독립서점은 815곳으로 전년 대비 ▲70곳(9.4%) 늘었습니다.

2022년 12월 말일 현재 기준 전국 독립서점은 815곳으로 전년 대비 올해 ▲70곳(9.4%)이 

늘어 한 주에 1.3곳꼴로 새 책방이 개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주에 2.1곳 개점했던 

전년 수치의 63%에 해당하며,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시작했던 2020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1년에는 거리두기 완화로 감염병이 끝날 기대감에 독립서점의 개점이 일시 증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

4

97

2016

6

180

2017

25

283

2018

50

416

2019

99

551

2020

127

634

2021

■ 운영 중 독립서점 수(곳)

 2022 전국 독립서점 증감추세 

■ 누적 휴·폐점 수(곳)

181

745

2022

216

815

운영 중 독립서점 
수(곳)

누적 휴·폐점 수
(곳) 누적 등록 수(곳) 누적 등록 대비

폐점 비율 (%)
지난 해 대비 증감 

수(곳)

2015년 97 4  4.0 ▲ 97

2016년 180 6 186 3.2 ▲ 83

2017년 283 25 308 8.1 ▲ 103

2018년 416 50 466 10.7 ▲ 133

2019년 551 99 650 15.2 ▲ 135

2020년 634 127 761 16.7 ▲ 83

2021년 745 181 926 19.5 ▲ 111

2022년 815 216 1,031 21.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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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독립서점이 고루 증가해 한 주에 1.3곳꼴로 새 책방이 개점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독립서점이 고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7곳(22.6%)이 늘어 눈에 띄었습니다. 독립서점이 가장 적은 곳은 

울산광역시(5곳)이었습니다. 전국 독립서점의 59.5%(485곳)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년도에 수도권 비중은 61.5%에 달했습니다.

충청남도 2.1%
충청북도 1.7%
세종특별자치시 0.9%
울산광역시 0.6%

2.2%2.2%2.7%

2.9%
3.2%

3.6%

3.7%

3.8%

4.7%

6.3
%

서울특별시
30.4%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시

강원도

경기도
16.6%

인천광역시
12.5%

 지역별 독립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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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 및 북스테이 겸업 서점을 비롯해 서점 내 글쓰기와 숙박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취향별 특징으로 커피·차가 있는 서점(29.1%)과 독립출판물 서점(21.0%)이 각 1·2위로 

가장 많았고, 특히 큐레이션 서점(15.6%)과 북스테이 서점(3.7%)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활동별 특징으로 독서모임(32.0%)과 북토크(23.7%), 워크숍(21.0%) 활동이 가장 

많았고, 특히 글쓰기(5.3%)와 숙박(1.7%) 활동이 2020년 통계치와 비교해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237

261

193
171

132
110

79
67 54 44 43 38 31 28 26 14 12 11 9 6 6 1

커피차가 있
는

독서모임

헌책방

책추천

그림책

전시

커뮤니티

만들기

성평등

필사

큐레이션

워크숍

라이프스타일

심야책방

전시공연이 있
는

강연

어린이 청
소년

숙박

잡지

문화체험

독립출판물

북토크

문학

글쓰기

인문사회과학

공연

북스테이

영화상영

만화

묵독

종합

공간대여

술이 있
는

마켓

책 처
방

음악감상

예술

낭독

여행

정기간행물

고서점

놀이

171

127 125
102 101

64 64 63 56
44 42 40 30 27 21 15 10 5 3 2

 취향별 독립서점 수 

 활동별 독립서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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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재미없는 도시는 없다

 #nofuncity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노잼도시” 배틀이 유행입니다.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재미없는지 경쟁하듯 

게시글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며 반응합니다. 

그러다가도 현지인만 아는 주변의 가볼 만한 맛집과 

멋집 등 재미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동네서점은 “재미없는 도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nofuncity 해시태그 캠페인 

2022년 8월 한 달간, 동네서점 인스타그램에서는 

인스타그램에 #nofuncity 해시태그를 달아 우리 

도시만의 재미를 내 공유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도시에 있는 서점 세 곳과 출판사, 창작자 

다섯 팀의 제작 또는 추천 책과 굿즈 이야기를 온라인 

연재했습니다. 또한 아크앤북 세종점에서 하재경 

작가의 오프라인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동네 서점과 출판사, 창작자가 응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우리 도시의 재미를 발견하도록, 이 

캠페인은 아크앤북 세종점과 동네서점이 함께했습니다. 

@arc.n.book_official @bookshop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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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

딸기책방이 만든 책 3

 딸기책방

1. 파도타기

장선환 글·그림 | 딸기책방 펴냄

값 15,000원

“무더위를 가르는 시원한 파도타기 한 판!”

2. 눈물조각

고진이 글·그림 | 딸기책방 펴냄

값 12,000원

“오래전 흘려보낸 눈물과 마주하다”

3 옥상바닷가

페이스 링골드 글·그림 | 딸기책방 펴냄

값 15,000원

“가난하지만 꿈꿀 수 있던 곳, 옥상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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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책방 Ttalgibooks 

@ttalgibooks 

2018년 03월 01일에 개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33 (관청리)

인천 강화군 관청리 강화군청 근처에 있는 

그림책서점이다. 그림책을 소개하며, 커피와 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책방지기는 글과 그림이 만나 즐거운 책, 

책과 사람이 만나 즐거운 책방으로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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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

샵메이커즈가 만든 
굿즈와 추천 책 3

 샵메이커즈

1. 샵메이커즈X백상점독서노트

 값 16,000원

“문구브랜드 백상점과 협업으로 만든 100편의 

리뷰를 쓸 수 있는 하드커버 독서노트”

2. 은송적다

송삼남 글 | 독립출판물

값 14,000원

“칠순에 이르러 글을 배우고 쓰기 시작한 저자의 

20년 일기를 담은 책입니다.”

3 친구의친구에게

배현정 글·그림 | 솜프레스 펴냄

값 16,000원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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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메이커즈 Shop Makers 

@shop_makers 

2010년 1월 1일에 개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4번길 120 (장전동)

개인 창작자의 독립출판물과 소규모 출판사의 개성 

있는 도서들을 선별해 소개한다. 또한 팝업 전시와 토크 

등을 연다. 2016년부터 ‘부산아트북페어-From the 

Makers’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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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북스 추천 책 3

 이루리북스

1. 루스베이더긴즈버그의 정의를향한여정

데비 레비 글 | 희트니 가드너 그림

북극곰출판사 펴냄

값 20,000원

“소녀는 어떻게 정의의 상징이 되었는가?”

2. 모모 시리즈

조나단 가르니에 글 | 로니 호틴 그림

북극곰출판사 펴냄

값 각 18,000원

“어린 시절의 향수를 담은 명작 『모모』”

3 거꾸로흐르는강 시리즈

막스 레르메니에 글 | 드제트 그림

북극곰출판사 펴냄

값 각 17,000원

“프랑스에서만 50만부 이상 팔린 현대판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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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북스

@yrurybooks 

2014년 06월 18일에 개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도화동, 태영데시앙루브 오피스텔) 

B105호

그림책 전문가가 직접 엄선한 그림책과 커피, 차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숨겨진 보석 같은 그림책을 발굴하고, 

현재 많이 읽히는 그림책을 엄선해 서가를 채웠다. 

동화작가 이루리와 도서출판 북극곰 이순영 대표의 

협업으로 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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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출판이 만든 책 4

 이유출판

1. Lina

앙헬라 레온 글·그림 | 이민 옮김

이유출판 펴냄

값 15,000원

“건축가의 꿈을 이룬 소녀 리나보바르디”

2. 의자의 세계

김상규 글 | 이일하 그림

이유북스 펴냄

값 18,000원

“우리를 지지하는 작은 건축의자의 세계”

3 세상 어디든 나의 집

알바 카르바얄 글 | 로렌소 산지오 그림

성초림 옮김 | 이유북스 펴냄

값 16,000원

“인류의 삶을 ‘집’을 중심으로 들려준다”



97

이유출판 Iubooks

@iubooks11 

이유출판은 건축과 디자인을 중심으로 인문, 사회, 

교육 분야로 동심원을 확장해가며 각 영역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전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일반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내어 다소 

생소했던 분야도 스스로의 문제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책, 이런 책이 바로 이유출판의 책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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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창작자 워크숍

 하재경

1. 숲으로간코끼리

하재경 글·그림 | 보림 펴냄 펴냄

값 10,500원

“살아 숨쉬는 존재는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전달해주는 그림책”

2. 곰씨와오리군

하재경 글·그림 | 해냄출판사 펴냄

값 7,500원

“인터넷에 ‘핫도그 작업실’을 열어 매일 이 땅의 

백수들의 위안과 휴식처가 되었던 카툰 에세이”

3 나의강아지김치

하재경 글·그림 | 애니북스 펴냄

값 8,900원

“작가의 가감 없는 실제 경험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담은 애견 카툰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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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하재경 

@hazaka _ studio

하재경 작가는 세종에 살며 일러스트레이션과 웹툰,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보림창작그림책공모전에서 그림책 

<숲으로 간 코끼리>으로 우수상을 받아 등단한 이래 

카툰 에세이 <곰씨와 오리군>, <나의 강아지 김치>를 

그리고 썼습니다.

 동네 창작자 워크숍 with 하재경 

이번에 우리가 발견할 곳은 세종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평균 연령(37.4세)이 가장 낮은 젊은 도시이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4,515만 원)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하재경 

작가와 함께하는 <기초 없이 그림이 그려지는 신기한 그림 

수업> 워크숍을 아크앤북 세종점에서 열었습니다.

아
크

앤
북

 세
종

점
에

서
 2022년

 8월
 19(금

)에
 찍

음
 @

arc.n.book _offi
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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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서점 Bookshopmap

© 2015-2023 Dongneseojeom Inc.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자, 제공처 또는 주식회사 동네서점에 있으며, 저작자표시-비영리-

변경금지 2.0 대한민국(CC BY-NC-ND 2.0 KR)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지 서체는 

Sandoll 명조Neo 1, Sandoll 고딕Neo1, 본고딕, Adobe garamond를, 내지 서체는 Sandoll 명조

Neo 1, Sandoll 고딕Neo1, Adobe garamond를 사용했습니다. 기타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

라 보호됩니다. 상업적인 이용 시, 발행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은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

해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도움으로 만들었습니다. 텀블벅 펀딩 및 플랫폼P 구매, 예약주문으로 모

인 후원금은 종잇값과 인쇄비에 사용되었고, 판매 수익금은 동네서점지도 운영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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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서점	ZINE은	2020년부터	3년간	동네서점	소식지에	연재한	

독립서점	책방지기를	비롯해	이웃	창작자,	독자들의	자발적인	기고	글을	

모아	엮은	책	읽고	싶은	일상	속	문화예술	공간	탐방	안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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